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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를 맞은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광복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송진우 선생님의 영전에 고개숙여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
유족 대표로 참석해 주신 <송상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기 초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좌절했지만,
송진우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멸망과 조국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품고
길고도 가혹했던 대일항쟁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셨습니다.

교육자로서 중앙학교를 인수하고 브나로드 운동을 후원하는 등
겨레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민족지도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시고
종교계의 통합을 비롯한 거국적 단결을 주도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추진하셨고,
특히 1936년에는 일장기가 지워진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동아일보에 게재함으로써 
1930년대 국내항일운동을 대표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위정자로서
일제의 지배에 벗어난 우리민족을 자유민주주의로 이끄는 데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이처럼 송진우 선생님께서는 
교육자, 민족지도자, 언론인, 위정자로서
국권회복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오직 이천만 겨레와 조국의 운명만을 걱정하셨던 송진우 선생님의 일생은 
‘위국헌신의 삶’이요, ‘우국지정의 표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신을 바치신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습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던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더욱 번영된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정부는 내년으로 다가온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님들을 더욱 예우하고
위대한 헌신으로 일궈온 독립운동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여
한 세기 전 선열들이 가슴속에 품었던 독립정신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정체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진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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